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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해 명 자 료
(’17. 9. 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기업 시큰둥한 정부사업에 “돈 보태라” 요구한 

산업부(한경 1면, 3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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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ㅇ 산업부는 정확한 영문도 모른 채 모인 기업인들 앞에서 

미래형자동차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애초 계획(180명)보다

50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, 정부 사업에 기업들이

돈을 보태라고 요청했다고 지적

ㅇ 또한,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요조사도 없이 

일방적으로 사업을 벌여놓고 기업을 동원한다는 느낌이 강했다고 언급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ㅇ 지난 9.15일(금)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관련

실무자급 업계 및 전문가(교수 등)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임.

- 동 회의에 업계에서는 금번 인력양성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

자율주행차에 관심이 높은 완성차사 3개사(현대기아/쌍용/르노

삼성)와 IT업체 2개사 실무자가 참석함.

* 산업부에서는 무보직 서기관/주무관, 업계에서는 부장/과장급 실무자가 참석

ㅇ 동 회의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전문인력 수요

(산업연구원, 2025년 25,000명 전망)를 고려하여 향후 미래형자동차 

전문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에 실질적으로 

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무선에서 다양한 정책 아이

디어들이 논의되었으며,


